
천진난만 상상쟁이 화가 고양이가 온다!

화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고양이는 물감 물을 할짝할짝 핥아 먹지요. 고양

이는 푸른 물을 먹으면 푸릇푸릇 잎이 돋아나고, 노랑 물을 먹으면 노랑나비가 되고, 붉은 물을 먹으면 활짝 핀 붉은 

꽃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에 몰두해 있던 화가는 자꾸만 옆에 와서 물감을 먹는 고양이가 방해가 되고 성가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 돼, 저리 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고양이는 물감이 좋은데, 그림이 좋은데 말이죠. 생각에 잠겼던 고양이가 행동 

개시를 합니다! 

도화지 위로 사뿐사뿐, 발자국을 콕콕! 화가의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가와 고양이》는 그런 아이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스펀지처럼 물감 물을 빨아들이는 

고양이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어른이 보기에 천방지축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아이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혼내고 야단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그려 낼 

수 있는 진정한 화가가 됩니다. 화가가 금방 야단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한 뒤 “잘했어!”라며 고양이를 칭찬하듯, 아이가 

처음 연필을 잡았을 때를 떠올리며 아이들이 그려 낼 세상을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화가와 고양이

화가와 고양이 

김소선 글·그림 / 책고래 

01    화가와 함께 살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가 멋지게 사고를 쳤네요! 고양이는 큰일 났다, 화가 아저씨한테 혼나겠다! 걱정  

 했는데, 화를 낼 줄 알았던 화가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아저씨는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다음 그림에 고양이와 화가 아저씨의 속마음을 써 넣어 보세요.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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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가와 고양이》의 고양이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던 중에,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콕콕콕, 발자국으로  

 화가의 그림에 도장을 찍었지요. 화가의 그림이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도 이야기 속 고양이처럼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그림을 완성하고 그렇게 그린 까닭은 엄마와 이야기해 보세요. 

03     《화가와 고양이》의 장난꾸러기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집을 만들어 보세요. 발자국으로 화가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한 

 화가 고양이처럼 재활용품으로 상상력 넘치는 고양이 집을 완성해 봅니다. 

       - 준비물 : 세탁소 옷걸이 2개, 종이 박스, 라운드 티, 셀로판테이프, 실바늘

화가에게 혼이 난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의 표정이 왜 이렇게 변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드는 방법 

1) 먼저 세탁소 옷걸이 와이어를 편편하게 폅니다. 

2) 와이어를 둥글게 구부려 양끝을 박스의 대각선으로 꽂는다. 

3) 박스 아래쪽으로 들어간 와이어를 꺽어 바닥에 밀착하고 테이프로 고정한다. 

4) 나머지 세탁소 옷걸이 와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박스에 대각선으로 꽂아 고정한다. 

5) 와이어가 서로 교차하는 윗부분을 테이프로 고정한다. 

6) 목 부분이 출입구가 되도록 티셔츠를 들씌운다. 

7) 박스 아래쪽으로 들어간 티셔츠 부분을 잘 접어 바느질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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